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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0일

미8군, 과실치사 혐의 병사에 무죄 선고 
        2002년 11월 20일, 캠프 케이시- 미8군 제2사단 공병여단 제44공병대대 브라보 중대소속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심미선양과 신효선양에 대한 두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 법정은 켐프 케이시에서11명의 증인들이 검찰과 변호인 앞에서 증언한 3일간의 재판과정 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미8군 사령관 찰스 씨 켐벨 중장은 “모든 증거를 참작한 후 배심원들은 여중생들의 죽음에 대한 니노 병장의 형사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고 말했다. 켐벨 중장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한국 국민들이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배심원들이 모든 증거물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내린 결정임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평결한 군사법정 배심원들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과정, 또한 표결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켐벨 중장은 “사고 직후 한국 경찰과 미군 검찰의 합동 조사부터, 전체 조사과정에 걸쳐 또 군사재판으로 마감하기 까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 미군법 처리 과정은 효과적이고도 공정하게 진행 되었습니다.그리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법집행 절차를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는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합니다.”라고 말했다. 

켐벨 중장은 여중생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가족들에게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사과하였다. 켐벨은 “어떠한 애도의 말이나 보상으로도 소녀들을 잃은 상처는 치유되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심양과 신양의 가족들에게 끼친 슬픔과 심려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 수칙에 현저한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니노 병장의 지휘 체계상 선임자들에게 불리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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